
데살로니가전서 개관 

 

1. 개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 사도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인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막 태어난 교회를 격려하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 특히 종말과 재림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2. 저작 연대 

• 약 AD 50~51 년경, 

• 바울이 고린도에서 2 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3. 저자 

• 사도 바울, 

• 바울과 함께한 실루아노(실라), 디모데의 이름도 1:1 에 함께 언급됩니다. 

•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로 인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지만, 후에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편지를 씁니다. 

 

4. 기록 목적 

-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 

- 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의 열매를 칭찬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 성결한 삶과 근신하는 자세,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가르침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장 감사와 칭찬: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 

2장 바울의 사역 회상과 목회적 사랑 

3장 디모데의 보고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 

4장 성결한 삶의 권면, 재림에 대한 가르침 

5장 주의 날에 대한 경고, 공동체 윤리와 축복 

 

6. 중심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5:16–18)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2)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니…” (1:10) 

중심 메시지는 “박해 중에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단순한 현재의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재림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종말론 (재림)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이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 공중에서의 휴거, 주의 날 등의 개념에 대해 오해했으며, 

바울은 이를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설명합니다 (4:13–18). 

② 삼중 미덕: 믿음, 사랑, 소망 

• 1:3 의 고백은 이후 기독교 공동체의 덕목 모델이 되었고, 바울 신학의 핵심 

구조로 자리잡습니다. 

③ 성결한 삶 

• 4 장에서 성도는 음란과 게으름을 피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기 일을 조용히 

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윤리적 경건함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데살로니가전서 해석 

① 섭리 속의 재림 

•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역사와 구원이 진행됨을 강조하며, 재림도 주권적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이해합니다. 

• 성도는 종말에 집착하거나 도피적 자세를 갖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② 언약 공동체의 거룩 

•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로, 박해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모습은 개혁주의 교회론의 아름다운 모델이 됩니다. 

③ 신앙과 삶의 통합 

•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 

• 이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곧 성화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④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대비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윤리적 삶의 소명을 강조합니다. 

 


